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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본 연구는 청각장애 자녀를 둔 청각장애인 어머니와 건청인 어머니의 양육경험을 질적 연구방

법에 의해 심층인터뷰를 촬영과 녹음으로 기록하고 전사하여 코딩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청각장애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의사소통방식이 다른 

두 어머니의 청각장애 자녀에 대한 양육경험은 어떠한가?’이다. 전사와 코딩을 통해서 의미단위 

340개, 하위범주 107개, 범주 9개로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범주 4개를 찾아냈다. 그리고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건청 어머니보다 청각장애인 어머니의 경우가 자녀의 청각장애를 

수용하는 시간이 더 짧았다. 둘째, 청각장애인 어머니와 건청인 어머니의 의사소통 방식의 선택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어머니 중심의 양육태도에서 청각장애 자녀중심의 민주적인 양육태도로 전

환되었다. 넷째, 청각장애 자녀를 둔 청각장애인 어머니와 건청인 어머니는 양육에 대한 부담이 

청각장애 학교 기숙사를 통해 해소되는 측면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두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대한 연구기간과 확보된 자료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청각장

애 특성상 연구자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청각장애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진행한 경우는 매

우 드물어서 연구대상의 폭을 넓히고, 청각장애아 출현의 적극적인 대처에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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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각장애 출현율은 인구 1,000명당 6.43

건이며, 전국의 청각장애 추정치는 약 313,600명이다. 청각장애의 형태는 청각장애와 

평형장애로 나뉘는데 평형장애는 전체 청각장애의 3.7%정도로 대부분이 청각장애에 

해당된다. 청각장애 발생의 주된 원인은 후천적 원인 84.2%, 선천적 원인 7.5%, 출생 

시 원인 1.2%, 원인불명 7.0%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청각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은 여타 장애와는 다르게 부모와 음성언어로 소통하지 못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전제를 갖는다. 무어스(Moores, 1978: 95-96)는 가족에게 “청각

장애 아이의 출생의 영향(The impact of a Deaf Child on a Family)은 가족 일상을 

붕괴시키고 부모의 가치를 수정하게 한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헌신했던 

관심을 아이에게 쏟게 되면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청각장애 자녀가 출

생할 경우, 부모는 아이의 출생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청각

장애 자녀의 출생으로 수치, 죄의식, 부모에 대한 비난, 제한된 의사소통의 문제가 뒤

따르는데 적절한 상담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청각장애인 경우는 수화로 소통이 가능하지만, 자녀가 청각장애

이고 부모가 건청인 경우 소통방식이 부모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 제대로 된 소통이 

쉽지 않고, 부모와 자녀간의 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오인혜ㆍ

정은희, 2011: 427-432). 최민숙(2006: 59-73)은 자녀 중에 장애아동이 출생했다는 것을 

가정의 안정된 기능을 저해시킬 수 있는 대단한 사건이며, 정신적인 부담을 주는 가정 

전체의 어려움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는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

는 심리적인 문제와 장애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갈등을 겪

기 때문이라고 했다.

무어스와 스위트(Moores & Sweet, 1990: 154-155)의 청각장애 부모의 청각장애 자녀와 

건청인 부모의 청각장애 자녀에 대한 비교연구에 의하면, 청각장애 부모 아래서 자라는 

청각장애 아동은 발달된 수화언어체계(fully development manual communication system) 

안에서 성장하게 되지만 건청인 부모 아래서 자라는 청각장애 아동은 그 가족과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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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서 어려움(trauma or threat)을 겪게 된다. 이 연구는 연구대상을 ASL(American 

Sign Language)을 사용하는 그룹과 토털 커뮤니케이션(Total Communication)1)을 사

용하는 그룹으로 정해놓은 한계점은 있으나, 어떤 동일한 환경에 놓인다 하더라도 청

각장애인 부모 아래서 자라는 청각장애 자녀와 건청인 부모 아래서 자라는 청각장애 

자녀는 서로 다른(separate) 양상을 보인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각장애인 자녀

를 둔 청각장애인 부모의 양육경험에 대한 연구(곽정란 외, 2011: 345-346)에서는 가정 

내 양육과 관련한 의사소통 문제에서 부담이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청각장애

인 부모의 건청 자녀에 대한 양육에 대한 연구(염동문 외, 2004: 359-364)에서는 간단

한 기본적인 대화 외에 심층적인 의사소통이 부족한 것이 양육부담으로 보고되었다.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매우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 장애아의 초기양육이 대부분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이주리

ㆍ이종인, 2008: 18-19; 정태연ㆍ노현정, 2005: 212-214).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반적인 

가정에서 대부분의 자녀양육은 어머니의 몫이다. 그나마 여성사회참여가 확대되고 맞

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양육시간이 남성에게도 요구되고 있으나 평일에는 6배 이상, 

주말의 경우 2배 이상 여성의 양육시간이 많았다(이영환, 2012: 488-490). 통계청 자료

의 ‘20세 이상 인구의 혼인상태별 행위자 평균시간’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의 육아시간

이 평균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국가통계포털, 2014). 

이에 본 연구자는 청각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는 청각장애 출현에 대한 대처방

안이나 청각장애 아동 양육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에서 청각장애 자녀의 

양육경험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와 분석을 통해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를 느끼

고, 청각장애 자녀를 둔 청각장애인 어머니와 건청인 어머니의 양육경험을 통해 청각

장애아 출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본 연구는 청각장애 자녀를 둔 청각장애인 어머니와 건청인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대해 심층 면담한 자료를 파악하여 근거이론방법에 따라 분석하려고 한다. 또한 의사

1) 토털 커뮤니케이션(Total Communication) : 청각 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화나 

지문자는 물론 잔존 청력을 활용한 음성언어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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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방식이 다른 두 어머니의 양육경험을 비교하여 그 차이의 의미를 분석해보고

자 한다. 그에 따른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의사소통방식이 다른 두 어머니의 청각장애 자녀에 대한 양육경험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일반적인 자녀양육 이론은 부모의 훈육방식과 양육태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효율

적인 양육을 위해서는 자녀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융통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청각장애 자녀를 둔 

경우 자녀에게 어떤 언어를 1차 언어(모국어)로 교육할 것인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

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결정은 청각장애 자녀 당사자가 아닌 부모에 의해서 대부분 결

정되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신속한 결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

다(장선아 외, 2013: 303-305; 최영희ㆍ조문교, 2012: 42-43).

청각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건청인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상화 이론에 따라 잔존청력

을 어떻게든 활용해서 음성언어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생각

이 지배적이다. 자녀의 청각장애사실을 처음 인지한 시기가 가장 충격적이고, 당황스

러운 시기여서 ‘청각장애’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자녀를 위한 가장 적극적

이고 중요한 판단과 노력이 필요한 기회이다. 인공 와우 시술은 1988년 이래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수술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이한선ㆍ김병하, 2003: 

215-217; 곽정란. 2010: 252). 곽정란(2010: 253)에 의하면 전국 125개의 장애인 복지관

과 21개의 청각장애인 학교, 178개의 언어치료실에서 조기교육을 받고 있는 청각장애

아동의 83%가 인공 와우를 착용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그만큼 청각장애 출현을 적극

적으로 해결해보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1. 청각장애

청각장애는 청력손실 시기에 따라 선천성 농(congenitally deaf), 후천성 농(adventi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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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f)으로 분류하거나 언어습득시기를 기준으로 언어습득 전 농(prelingually deaf), 언

어습득 후 농(postlingually deaf)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청력손실 정도에 따라서는 10

∼26dB2) 정상역, 27∼40dB 경도, 41∼55dB 중등도, 56∼70dB 중등고도, 71∼90dB 고

도 청력손실로 분류하기도 한다(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2003: 9-14). 청력손실의 시

기와 정도는 청각장애인의 언어능력과 의사소통 방식에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한다. 특

히 언어습득 이전과 이후의 청각장애는 각각 전혀 다른 정체성과 언어훈련방식이 채택

된다. 언어습득 이전에 청각장애가 나타날 경우 언어를 습득하는 데 주력하게 되는 반

면, 언어 습득시기 이후에 청각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는 이미 습득한 언어를 최대한 유

지하면서 훈련을 하게 된다. 청각장애는 선천적, 후천적, 사고, 질병, 원인불명 등 여러 

가지이유에서 발생할 수 있다. 201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청각장애 

발생 시기에 대한 통계는 출생 전ㆍ출생 시 3.1%, 돌 이전 2.4%, 돌 이후 94.6%이다. 

2.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청각장애 자녀의 부모중 90%가 건청인이며 이들 중 88%는 수화를 구사하지 못한다

(John E. Meyers, James W. Bartee, 1992: 257-260). 부모가 모두 청각장애인일 때 그 

자녀는 자연스럽게 수화를 사용하면서 성장하게 된다. 가족이나 친척 중 건청인이 양육

을 전적으로 도맡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어스와 스위트(1990: 154-155)의 연구에

서처럼 청각장애 자녀가 일상적인 생활을 청각장애 부모와 함께 하는 경우 제 1언어로 

수화를 습득한다. 건청 아동이 음성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없어 보이는 “아”, 

“음”, “바”, “부” 등의 발음을 반복하는 시기를 “옹알이(Babbling)”라고 한다. 청각장애 

부모의 청각장애 자녀의 언어습득 과정에서 수화언어도 건청인이 사용하는 음성언어처

럼 옹알이와 같은 현상이 별 의미 없는 손동작의 반복이 관찰된 것으로 보고함으로 손

으로 하는 옹알이의 존재를 시사했다(Prinz & Prinz, 1979: 283; Griffith, 1985: 195). 

청각장애 자녀는 부모의 청각장애 유무에 따라 또는 수화사용 여부에 따라 제1언어

로서 수화의 능숙 정도와 습득시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청각장애인 부모는 자연스

럽게 수화로 자녀와 의사소통을 하게 되므로 그 자녀는 제1언어가 수화로 결정되지만, 

2) dB(deci Bell)은 음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25∼30dB은 속삭이는 정도이고, 50∼65dB은 일반적인 

대화, 75∼85dB은 교통소음의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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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청인 부모는 성장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을 자주 접할 수도 없고, 구화 숙달을 위해 수

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화습득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이규

식 외, 2007: 401-402; 이한선ㆍ김병하, 2003: 215-217; 곽정란, 2010: 252-253). 

1960년대 미국에서는 청각장애 자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이중문화와 이중 

언어(Bicultural and Bilingual: 2Bi) 접근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방법은 수화를 언

어로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청각장애인의 문화

와 언어를 인정한 언어교육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 증명되면서 1980년대부터 

교육과정을 수정하여 적용하기도 했다(최성규, 1999a: 121-123; 2007b: 633-635).

3. 양육경험

청각장애 양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양육죄책감ㆍ양육부담ㆍ양육스트레

스 등의 주제로 연구의 방향성이 나타난다. 최근 연구들에 대해 학술지 검색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양육부담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고, 양육스트레스, 양육죄책감

의 순서이나 서로 연관되어있거나 구분하기가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또 자녀를 양육

하면서 남편이 양육에 참여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 맞벌이와 양육, 가사노동으로 힘겨워하는 어머니의 경우 남

편의 양육참여가 어머니 자신에 대한 존중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정주영, 2013: 

107-108; 김나현 외, 2013: 188-189). 

자녀를 주말에만 만나는 주말부모의 경우, 다른 가정의 부모와 함께 하는 아이를 보

기만 해도, 떨어져 있을 때 전화 통화를 해도, 자녀의 자모행사에 가지 못했을 때, 자

녀를 돌봐주시는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죄책감과 불안감을 느낀다는 연구결과가 있었

다. 이것은 전통적인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되어 온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자녀와 떨어

져 있는 시간들로 인해 직장 생활하는 어머니들이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는 아이에게 일어나는 좋지 못한 일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들

이 성장하면 어머니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는 결과도 나타났다(박주영ㆍ조

복희, 2000: 86-87; 김나현 외, 2013: 188-189).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장애아동에게 온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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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빈곤이나 발달장애와 같은 특정 어려움을 겪는 어머니들의 심리적 건강,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아동의 건강 및 복지까지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라

는 것이다(문영경, 2012: 173-175).

자녀의 청각장애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스트레스, 의사소통, 상호관계 등이었고,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청력손실 정도가 가정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 양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보고도 있다(K. P. Meadow-Orlans, 1990: 333).

자녀의 출생 이후 별다른 장애를 보이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청각장애 판정을 받는 

경우 가족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충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런 청

각장애에 따른 문제들의 책임을 가장 크게 느끼는 당사자는 바로 부모이다(김병하ㆍ강

창욱, 1992: 33-34). 

청각장애는 일반적인 신체장애와 다르게 행동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듣지 못

하는 어려움에서 정보전달의 차이가 나타난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접근을 그로스(Nora 

Ellen Groce, 2003: 167-201)처럼 사회학, 민족지학으로 접근하여 수화를 제2외국어로 

인지하고, 다문화가족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연계하여 보면 청각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박지명ㆍ이상균(2013: 412)은 다문화가족 어

머니가 양육과정에서 주 양육자로서 부담감과 함께 사회로의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이 더해져 심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아동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인역할 모델은 아동의 긍정적 자기개념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양육경험과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일은 어머니 본인의 어린 시절의 양육 

받은 경험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내적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주장했던 보울비(Bowlby, 1982: 354-355)는 어린 시

절 부모와의 경험이 성인이 된 후 자녀를 양육할 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로스만 외(Grossman, Pollack & Golding, 1988: 82)의 스물 세 가정의 5세 첫

째 자녀와 아버지의 상호작용에 의한 실험에 의하면 성장과정에서 부모자녀 관계가 

안정되었던 경우, 그 자녀가 성장하여 결혼 후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정

서적 지원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준다. 임선아(2014: 85-87)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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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민주적인 양육방식은 자녀의 자기조절 학습능력과 학교적응력을 통해 학업성

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아들러(Alfred W. Adler)에 의해서 발달된 

민주적 자녀양육이론은 ‘평등’이라는 코드에 시선을 두고 있다. 가족 내의 사회화 과정

을 중요시 한 부분과 서로를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두는 민주적인 양육

태도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자칫 ‘열등감’에 빠질 수 있는 장애

자녀에게도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기회를 주는 것은 부모로서 가장 바라는 일이다. 

아들러는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중요시했으며, 프로이드(Sigmund Freud)와 달리 

인간이 능동적이고 의식적으로 성장해 간다고 주장했다. 아들러의 평등에 기초한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은 그의 제자였던 드라이커스(Dreikurs)가 개인심리학 이론을 구체화 

시키고 체계를 갖추었는데, 부모교육에 적용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동등한 상태에서 서

로를 존중하는 민주적인 자녀양육을 강조했다(Fine, 1980: 11-13).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청각장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청각장애의 발생시기

와 정도, 의사소통방식의 선택, 부모의 양육태도 등 많은 변수가 뒤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각장애와 관련한 상당한 연구가 있었으나 대부분 질문지 중심의 양적연구

였고, 질적 연구의 경우도 의사소통의 한계 때문에 청각장애 자녀를 둔 건청인 부모 

또는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인 자녀들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청각장애 부모

와 청각장애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심층면접에 의한 연구가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에

서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 어머니와 수화로 직접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양육경험에 대

한 자료를 수집하고, 건청인 어머니의 양육경험과 비교ㆍ분석을 시도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론(qualitative methodology)에 의해 연구자와 라포(Rapport)

가 형성되어 있는 청각장애 자녀를 둔 청각장애인 어머니(A모델)와 건청인 어머니(B

모델)와의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는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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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거주하는 청각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청각장애인 어머니(A모델)와 경기도 ○○

에 거주하는 청각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건청인 어머니(B모델)로 사전에 협조를 구해 

연구에 응하기로 했는데,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면담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약속한 

장소에서 대상자와 동의하에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개인정보보호

를 위해 면담자료를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임을 사전에 설명했다. 

(2) 연구 참여자와 자녀의 일반적인 특성

① 청각장애인 어머니(A모델)

연구 참여자 중 A모델은 4남매 중에 둘째 딸로 형제 중에는 본인만 청각장애인이

다. 선천적 청각장애인으로 알고 있지만 유전여부는 확실치 않다. 남편 역시 청각장애

인이고 남편의 동생이 청각장애인 것으로 미루어 유전적 요인을 의심해볼 수 있는 사

례이다. 건축 일을 하던 남편이 가스폭발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었고, 현재 SH공사 전세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라

는 사실을 언니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고, 친정어머니가 딸이 청각장애라는 사실로 

많이 힘들어 하셨다는 사실에 적잖은 충격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친정어머니와 의

사소통의 부재로 어머니로부터 양육경험을 전수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청각장애인 어머니 청각장애자녀

연령 40대 중반 연령 16 14

학력 농학교 졸업 성별 여자 남자

직업 주부 장애 청각장애 2급 청각장애 2급

가족 자녀(여1,남1) 학력 중2 초6

종교 기독교 종교 기독교 기독교

비고
청각장애남편 건축일,

기초생활수급
비고 보청기 사용함 보청기 사용안함

<표1> 연구 참여자 A모델과 청각장애 자녀

② 건청인 어머니(B모델)

연구에 참여한 B모델은 어린 시절 교육열이 높은 어머니 슬하에 성장했다. 3남매 

중에 장녀로 시골에서 성장하다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도심지로 유학했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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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였다. B모델의 어머니는 육성회장을 도맡아 하셨고, 일을 하시다가도 학교에 회의가 

있으면 부리나케 뛰어와 활동을 하시는 등 자녀들의 학업에 영향이 있는 일이라면 적

극적으로 참여하셨고, 공부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B모델은 남편의 사업실패와 외도로 인한 이혼으로 참여자의 명의로 설립된 회사의 

모든 책임을 떠안아 재산의 대부분을 채무를 변재 하는데 사용하고 남아있는 빚을 해

결할 수 없어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남편과 이혼절차를 진행한 후 청각장애 

두 자녀를 혼자서 키우느라 많이 지쳐있는 상태이다. 부모가 모두 건청인임에도 선천

성 청각장애가 두 자녀에게 모두 나타나는 희귀한 경우이다. 특별히 청각장애 자녀를 

둔 가정에서 보기 드물게 B모델은 수화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는 중이다.

 

건청인 어머니 청각장애자녀

연령 40대 초반 연령 15 13

학력 대졸 성별 남자 남자

직업 공기업 중견 장애 청각장애 1급(언어중복) 청각장애 1급(언어중복)

가족 자녀(남2) 학력 중1 초6

종교 기독교 종교 기독교 기독교

비고
이혼 전 사업부도로 

개인회생절차
비고 보청기 사용안함 보청기 사용안함

<표2> 연구 참여자 B모델과 청각장애 자녀

2.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2014년 5월 4일부터 6월 8일 사이에 수집하였다. 심층면접을 실시

하기 전에 면접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1∼2주 전에 했었고, 면담시간은 1∼2

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A모델은 캠코더로 수화상담내용을 촬영했고, B모델은 심층

면접 당시 핸드폰 녹음기능으로 녹음했다.

심층면담을 통해 만들어진 파일을 전사하여 녹취록을 작성했고, 본 연구자의 관심사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른 사람에게 연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스트

라우스와 코빈(Strauss & Corbin, 1990: 10-12)의 방식을 따랐다. 자료 분석은 자료수

집과 동시에 반복적인 청취와 읽기를 통해 의미단위로 개방코딩(open cording)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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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지속적인 비교분석(constant comparative analysis)을 통해 하위범주로 묶어내

고, 장시간의 A모델과 B모델의 양육경험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이면적인 의미들을 

범주로 묶어내는 축코딩을 진행했다. 또한 범주들의 상위단계를 핵심범주로 묶어 전체

적인 흐름과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3. 연구의 신뢰성 및 엄격성

질적 연구방법에서 연구의 신뢰성과 엄격성을 높이기 위한 ① 장기간에 걸친 관계형

성, ② 다원화, ③ 동료집단의 조언 및 지지, ④ 연구대상을 통한 재확인, ⑤ 예외적 사례

분석, ⑥ 자료 남기기 등의 방법(패짓, 2001: 180-193)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적용했다.

본 연구자는 장기간에 걸친 관계형성(Rapport)이 되어 있는 연구대상자를 찾아 선택

표집 했다. 그리고 질적 연구는 연구자가 도구이므로 연구자의 편견이 작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적용하여 질적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했고,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속적인 괄호 치기를 

시도하였다. A모델의 경우는 55분 분량의 캠코더 화면을 3명의 국가공인 수화통역사에

게 의뢰하여 전사를 하도록 했다. 수화통역의 특성상 주관적인 단어선택으로 인한 필기

통역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었다. B모델의 경우 1

시간 11분여 분량의 녹음파일을 전사한 결과 29페이지 분량의 전사가 이루어졌다. 그리

고 전사된 파일이 오류가 없는지 제 3자를 통해 확인하는 단계를 거쳤다. 조사 이후에

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참여자와 전화나 문자로 확인하여 내용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작성한 파일들은 중간 수정이 들어갈 때마다 날짜를 넣은 파일명으로 보관했다. 

4. 윤리적 문제

심층면담을 진행하기 전에 녹음할 것에 대해 사전 동의를 구했고, 연구 참여자의 권

리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① 본 연구의 범위, ② 1회의 심

층면접과 추가면담 및 문자와 메일 등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 ③ 익명으로 기재, 

④ 연구에 관한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가능, ⑤ 질문에 대답을 거부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경우 철회 가능하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연구대상자의 동의서명을 받았다.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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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녹취록으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지명과 인명 등을 ‘○○’으로 처리했으며, 필요

한 경우 가명(假名)을 사용했다. 다원화(triangulation) 작업에 참여한 수화통역사들에

게도 수화통역사 윤리를 들어 개인정보 비밀유지를 당부했다.

Ⅳ. 자료 분석 결과와 논의

본 연구는 청각장애 자녀를 둔 청각장애인 어머니와 건청인 어머니의 양육경험을 

알아보는 것으로 심층 면담한 내용을 연구목적에 따라,

첫째, 청각장애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의사소통방식이 다른 두 어머니의 청각장애 자녀에 대한 양육경험은 어떠한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3>과 같이 의미단위 340개, 하위범주 107개, 범주 

9개, 핵심범주 4개로 나타났으며, 핵심범주 ① 수난이대, ② 어머니중심의 양육, ③ 갈

등조정, ④ 자녀중심의 맞춤형 양육의 순서대로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의미단위 하위범주 범주 핵심범주

둘째 귀모양 동일, 둘째 장애 걱정, 엄마아빠 유전자

검사 결과 보인자 추측(열성인자), 병원을 찾아 차선

책 강구, 작은 아들 장애 충격, 소리반응 확신, 둘째 

진단과정, 둘째 진단과 체념, 전신마취 검사에 마음 

아파, 마루타 시술 거절, 실험적 인공뇌관 삽입시술 

제안 거절, 큰아들 눈치 채고 쇼크, 큰아들 아빠 상실

감에 넋 놓고 창밖만 바라봄, 큰아들이 버거워하고 정

신적 충격, 점차 납득, 아이들에게 설명이 필요한지 

고민, 큰아들에게 설명시작, 아빠문제에 대해 큰아이

에게 설명, 큰아이가 둘째에게 설명, 힘든 시절 아이

들 생각하면 눈물, 아이들 ‘엄마는 절대로 우리를 버

리지 않아’, 다독이는 법 조언 “엄마의 신뢰감”, 공부

하는 중에도 아이들 연락 옴, 아빠 없는 아이들 생각

에 더 악착같이 공부에 매진

유전에 대한 걱정

현실부정

우려가 현실로

검사과정 안쓰러움

엄마로서 책임감

큰아들 부모이혼에 충격

이혼의 후유증

엄마의 책임감

엄마역할 죄책감

부모의 

죄책감

수난이대

(受難二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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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단위 하위범주 범주 핵심범주

어머니 본인 선천적 농아사실 충격, 언니가 말해준 선

천적 농아 사실, 아기 잘못 아니지만, 남편의 가족력 

남동생도 청각장애인, 결혼 전 가족력을 숨긴 남편, 

남편의 남동생도 농아인 충격, 남편에게 가족력 사실 

확인, 거짓말 남편에 화남, 결혼 생활 유지, 딸을 잃어

버린 경험, 잃어버린 딸 경찰서 신고, 잃어버린 딸 때

문에 괴로움, 걱정, 딸이 혼자 집에 찾아옴, 자신의 실

수로 죄책감, 딸에 대한 애착

선천성 농아 뒤늦게 알게 됨

유전에 대한 우려

큰 딸에 대한 기대와 애착

부모의 

죄책감

수난이대

(受難二代)

친정엄마가 큰아들 이상증세 발견, 큰아들 난청 진단, 

큰아들 친정엄마 발견, 큰아들 전신마취 청력검사, 큰

아들 2살 때까지 두세 번 검사, 큰아들의 장애상태, 

남편과 친정엄마 병원진단, 두 아들 CT 비교-절망적

인 진단, 수술해도 언어재활 불가판정, 청력개선 불가

능, 큰아들 청각장애 진단에 천장 무너지는 환상, 생각

지 못한 충격(쇼크)에 집을 헷갈리는 증세, 달팽이관 없

고 인공달팽이관 수술도 불가 청각장애1급 판정, 남편 

부도와 피할 수 없는 산 승진, 아이들로 인한 이혼이 

많다고 들음, 삶의 무게는 아이들은 장애, 경제적인 어

려움, 남편의 무책임, 벼랑 끝에 선 느낌, 당시 최진실 

자살사건 보며 ‘나도 사는데 너는 왜’, 자살충동 시기

청각장애 의심

절망적 현실

현실부정

장애극복 위한 진단

피할 수 없는 산

장애로 인한 악순환 결과

자살충동

부모의 

충격

산후조리(친정)어머니 집에서 출산-딸이 건청으로 확신, 

소리에 반응하는 딸 건청 확신, 딸의 언어발달 더딤, 유

치원에서 청각이상 감지, 소리반응 늦는 딸, 출산 시 울

지 않은 아들의 반응, 아들의 설사와 탈수증세 심각, 어

머니와 소통이 안 될 때 답답했고 화냈다는 오빠, 나를 

왜 낳았나?, 아들의 청각장애 확인계기는 장염, 청각장

애 확정 판명, 딸이 청각장애인확정에 충격과 실망, 청

각장애 사실 인지충격, 첫째나 둘째나 충격 비슷함

딸 출산 기뻐함

청각장애 의심

장애발생 걱정

소통이 안됐던 어머니 어린 

시절

자녀의 청각장애판정에 충

격과 실망

일과 육아의 조절, “큰 맷돌짝” 같은 삶의 무게, 작은 

아이 뇌수막염과 두 번째 휴직, 육아 스트레스와 고립

감, 육아 스트레스에 지쳐 복직,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 사업과 남편에 등한시, 언어치료와 맞벌이 직장

생활에 육아를 감당, 일과 양육으로 저체중이었던 적도, 

일하면서 아이들 교육과 육아를 신경 쓰느라 바쁨, 아

이들에 집중하느라 남편과 관계가 멀어져, 회사부도와 

뒤늦게 알게 된 채무관계, 2007∼2008년 남편의 잠적, 

회사 부도의 원인, 남편의 사업 부도와 잠적, 부도상

황에 아빠는 잠적하고 짐을 떠안음, 개인회생기간

“큰 맷돌짝”,

육아 스트레스의 답답함

삶의 무게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엄마

부도의 과정과 결과

남편 원망

힘든 경제적 현실

지긋지긋한 과거

벼랑 끝의 선택

경제적 어려움

스트레스

어머니 

중심의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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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단위 하위범주 범주 핵심범주

대출 불가, 복잡하게 느끼는 개인회생 서류, 상당기간동

안 경제적 부담, 빚을 떠안은 상황, ○○에서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이사 생각, 현재는 안정(과거에 힘든 일), 

계획대로 잘 안 되는 상황, 개인회생은 어쩔 수 없는 

선택, 개인회생으로 해결의 끝이 보인다고 생각, 도제식 

교육에 비용이 부담, 남편회사에 산재사고(손가락), 남

편회사 청양으로 이전확장이후 하향세, 버거운 삶에 경

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니 남편 미워짐, 아이들 기숙사와 

승진, 남편사업은 부도로 해결불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부도이후 추심으로 쇼크, 집까지 찾아오는 

빚 독촉에 시달림, 청각장애 자녀에 지속 투자하는 모

습이 많지 않다, 농아들 운동 쪽에 투자는 조금 있지만 

예산부족, 뛰어난 재능이 없으면 지속투자 어려워

남편 원망

생활고, 빚 독촉으로 불안

정함

지원부족의 안타까움

스트레스

어머니 

중심의 

양육

어머니 관절염으로 스트레스 화풀이, 관절염과 양육 

스트레스, 딸의 질병치료로 병원 고생, 5살 이후 어지

럼증 호소, 유치원 다닐 때 큰딸과 연락 불편, 답답, 

딸이 엄마와 떨어지는 일을 두려워함, 딸이 엄마를 지

나치게 의존

스트레스로 짜증

탈출구 고민

양육스트레스(딸의 병치레)

큰딸 어머니와 밀착으로 불

안해 함

초등학교입학 불가상태, 일반유치원에서도 발전 없음, 

큰아들의 언어한계, 구화, 언어치료에 대한 한계, 장애

자녀 공개 꺼림(3∼4년), 삶의 무게 적응기간 4∼5년, 

수화를 모르는 아빠와 아들 간에 소통이 어려움, 장애

아를 둔 아빠로서 성공에 대한 부담(엄마생각), 엄마

입장은 불편 시원하게 표현 어려워, 수화에 대한 한계

와 적응, 부족한 대화는 카톡과 문자로 보충, 아빠와 

아이들 소통부재 기숙사 후 더 서먹, 아이들이 수화를 

하니까 더 어려움, 엄마의 마음에 흡족한 무언가를 찾

고 싶어서 돌아다녔음, 정보를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 

정상인의 10%정도수준의 정보력, 예능프로의 자막에 

감사, 디코더 자막수신기 사용, 자막이 크게 나오는 

예능프로에서 사람사이의 예전을 배움, 디코더 수신기 

글자를 싫어해서 드라마를 못 보니까 공감대 줄어듦.

노력의 결과에 대한 실망감

언어훈련의 매너리즘

사회적 편견과 죄책감

동상이몽에 답답함

소통한계에 답답함

부자간 소통어려움

현재에 대한 답답함

아이들 낮은 정보력에 답답함

고립감

탁구하기 전에는 꿈이 없었음, 아들은 상이 거의 없

음, 엄마와 관계는 좋음, 자녀들과는 핸드폰으로 소통,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사용 허락, 어머니의 답

답한 어린 시절, 엄마아빠 똑같이 좋다는 애들, 아빠

와 아들 대화 어느 정도, 아빠와 대화가 적은 딸, 엄

마와 대부분 소통, 애교 있는 아들

미래 걱정과 불안

자녀들과 연락방법 고민

가족 간 소통원활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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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TV 넋 놓고 보면 화냄, 큰아들이 수술얘기하

면서 힘들어 해, 초등학교 3년, 서울에 와서도 걱정, ##

하면서 배경음악이 필요하니 더욱 서글퍼짐, 큰아들 언

어치료 4살부터 5년 정도 진행, 큰아이 교육을 위해 취

학연령을 늦춰서라도, 큰아들 언어치료 기관 전전, 큰아

들 언어훈련은 본인노력 중요, 큰아들 집중적인 언어치

료, 아이들 유치원 및 학교 교육과정, 보험금이 바닥날 

정도로 아이들에 투자, 아들들 골도 보청기 1년 반 언어

치료, 골도 보청기 보더니 ‘나 이 소리 하나도 안 들였

어, 소리도 안 들리면서 왜 훈련받았어? 청각장애에 대

한 인지가 없었음, 소리도 안 들렸는데 날마다 끼고 다

녔었지, 내이가 생성되다 말아서 잡음 뿐, 둘째의 언어

훈련은 첫째만큼 못함, 언어훈련에 관계없이 둘째 취학

연령 늦추지 않음, 작은 아들의 발음 부진과 막내기질

소리에 대한 갈망

끈질긴 장애극복 시도

잘못된 언어치료의 허망함

낮아진 기대감

불확실한 

치료의 

기대감

어머니 

중심의 

양육

어머니와 소통이 안 될 때 답답했고 화냈다는 오빠, 

나를 왜 낳았나?, 아들이 한글부족, 스트레스 받을 까

봐 격려만, 격려만 해주고 상처받지 않도록, 아들은 

소리에 민감해서 불편, 보청기 사용하지 않는 아들, 

아들은 언어치료 없었음, 딸의 언어치료 4살 때부터, 

언어치료를 도와주시겠다는 분이 있어서 1주일에 2번, 

최근 보청기 교체한 딸, 보청기 사용하는 딸, 보청기

를 의존하는 딸, 상당한 비용의 보청기, 예전보다 TV 

볼륨을 많이 조절, 보청기 지원금 30만원, 보청기 싼 

곳 소개받아 감, 딸의 청력은 줄었고, 귀 속형 보청기

에 잘 적응, 탁구 가르치는 선생님과 소통위해

소통이 안됐던 어머니 어린 

시절

아들 한글 더딤에 고민

언어치료 포기

간절한 기회와 희망

소리에 대한 기대감

아이들을 기숙사에 두고 승진 시험 준비 몰입 1년 8

개월, 유일한 삶의 돌파구 승진, 큰아들 공부는 없고 

탁구만 있다, 큰아들 탁구부의 혹독한 훈련, 큰아들 

탁구부 선생님과 소통부재, 학부모와 소통 없는 교육

에 전학결심, 큰아들 서울과 다른 학교분위기, 또래집

단이 없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환경, 선생님들 

수화실력이 부족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 00학

교 선생님들 수화실력에 불만, 청각장애아 와우 수술

이 많고, 지체장애아동과 의사소통 힘듦, 남편의 외도

추정, 몽골여자가 먼 거리의 회사이전에도 계속 함께 

있음, 거짓말한 남편, 멀어진 계기는 불꺼진 기숙사에

서 나오는 일한다던 남편, 갈등심화 계기, 큰아들 언

어폭력문제로 학교방문, 카톡 말싸움에 연루된 큰아들, 

비상구 찾는 노력

코치의 냉혹함

탁구코치와 갈등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

부부간 갈등

사춘기문제 긴장감

사춘기 우려감

장애의 

수용
갈등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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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에 대해 인지 못하고 따라함, 학교의 기준이 

강화되어서 언어폭력의 경우 부모호출, 큰아들 위해 선

생님 보는 데서 더 낮은 자세로, 더 심했으면 경찰서 

갈 뻔했다고 주의 줌. 선생님 친한친구에 대한 주의

장애의 

수용
갈등조정

딸 사춘기로 게임과 핸드폰 중독, 친구엄마 동행 불편

한 딸, 딸의 고집이 힘들게 했음, 아들도 고집이, 버럭 

하는 아들 때문에 놀람, 딸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서 

잔소리, 친구들과 택시를 함께 타고다님, 딸의 탁구 

훈련 시 어려움, 교사의 언어폭력 때문에 전학 결정, 

탁구지도와 상관없는 교사의 간섭학교에 불만 건의, 

딸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사춘기 자녀들 변화에 고민

씀씀이 커짐 우려

탁구 교사와 갈등

작은 아들의 발음 부진과 막내기질, 오히려 지체장애

아들을 돕는 둘째아들, 둘째아들 눈치껏 도와주는 바

른생활의 모습, 큰아들 좀 이기적, 동생에 잔소리 많

고, 자부심 크고 다른 사람 배려 부족, 아이들과 함께 

살기 위한 방법 찾음, 승진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림, ○○지사 발령과 아이들을 위한 맞춤

식 탁구 교육, 큰아들의 끈기와 근성 교육

큰아들 공부보다 탁구에 집중, 큰아들의 ○○학교적응 

잘 됨, 자율적인 ○○학교분위기를 좋아하는 큰아들, 

서울00학교 계속 다니고 싶어 함, 학교의 차이를 큰아

들도 느낌, 세 학교 중에 서울00학교를 좋아함, 큰아들

은 분별력 생김, 둘째는 아직, 신중하게 결정한 두 번

째 전학, 사립특수학교에서는 기숙사 비용부담, 사립특

수학교 할인이나 면제 대상에서 제외, 큰아들 ##비용 

120만원, ○○학교로 옮기는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적

부담, ○○에서는 추가부담없었음, 탁구부 운영, 탁구대

회 참가할 때 교통비, 식비 부담, 00학교는 비용 저렴

둘째의 성품

첫째의 성품

모성애 발동

새로운 목표

학교적응 안도감

교육비 부담

장애의 

숙달하기

자녀

중심의 

맞춤형 

양육

일반학교 입학 포기, 딸 초등학교 입학 연기로 임시등

교, 딸은 혼자서 지하철로 통학, 적응기간 후에는 혼자, 

아들은 누나와 함께, 딸이 엄마 배려, 눈치 도움, 등교

문제 해결, 아들이 엄마 몰래 등교하는 장난, 대회 출

전했던 딸의 얼굴기억하고 배려, 탁구 때문에 훈련 중

인 딸과 팀, 조심하라는 말 습관, 학교, 기숙사 잘 적응, 

탁구를 위해 3학년 때 평택으로 전학, 딸의 탁구 교육

을 위해 평택 청각장애인 학교 입학 결정, 전학의 이유

는 딸의 탁구를 위해서, 탁구를 다시 시작하도록 딸을 

격려, 딸의 선생님과 상담 중에 탁구를 위해 전학 논의

딸의 언어발달 늦음과 왕따 

걱정

큰딸 학교적응 걱정

홀로서기 하는 아들

딸의 학교적응에 안도감

탁구에 대한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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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하시는 분의 수화(언어)제안, 수화도 언어다, 

수화교육을 하게 된 동기, 큰아이 수화 습득 후 급격

한 변화, 농아인이 된 큰아들을 본 엄마의 서운함, 큰

아들 수화교육 후 긍정적 변화, 자기 세계를 찾은 큰

아들, 와우 수술자 보다 탁월한 큰아들, 아이들 기숙

사에 두고 마음의 짐 덜어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

진, 신앙적인 지원과 위로, 신앙적 교류, 얘기하면서 

가슴이 시원한 느낌, 큰아들 ##하는 분들 사이에서 예

절교육, 큰아들 ##배우는 곳에서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선생님 연락, 큰아들 ##선생님의 남자어른 역할 느낌, 

마음의 부담도 줄어서 둘째 아들 레고 교육, 둘째 아

들 레고 재료비로 36만원/월 135,000원, 둘째아들도 한 

분야 전문가로 키우고 싶음, 둘째아들도 ## 시켜보다

가 첫째보다 못해서 포기, 승진 위해 시간 투자한 것

에 대한 긍지, 당시 어려움을 돌파하는 원동력

수화의 첫인상

아들 변화에 낯설고 서운함

새로운 기대감

기숙사는 피난처

승진 성공

신앙의 힘

고백을 통한 

남자 어른 역할

둘째아이 꿈 찾기

승진으로 인한 자신감

자녀와 

어머니의 

소통

자녀

중심의 

맞춤형 

양육

학교 기숙사, 지원금을 경비로 충당, 1등하는 학교라는 

걸 처음 알게 됨, 선생님 탁구 지도비 지출, 아들은 

볼링에 관심을 보여 시작, 아들이 볼링에 대한 관심

양육스트레스

큰딸 탁구부 잘 적응, 

아들 볼링관심(딸의 학습효과)

큰아들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지금은 옛

날의 맷돌짝 떨어져나간 느낌, ##을 통해서 치유와 변

화를 경험한 큰아들, ##배우는 곳에서 한계도 있지만 

한 가지라도 잘 배우면 만족, 건청인 사회에서 수화로 

소통의 한계, 아이들 성씨도 법원에서 엄마 성으로 바

꿈, 살아온 힘은 아이들, 기숙사에서 다시 아이들을 데

려가는 건 특별한 경우,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큰아들 선생님 소개 지원 60만원, ##선생님도 비용 할

인, 성북구 천주교모임에서 월 10만원씩 6년 동안 지

원약속, 여러 지원으로 비용부담 줄어듦, 5학년 선생님

의 도움, 많은 관심과 경제적 지원으로 큰아들 자아 

존중 감 상승, 아이들 꿈을 키워줄 방법을 고민, 큰아

들 방과 후 교실의 ##에서 흥미를 갖고 취미 반에 등

록, 취미 반을 넘어서 무대## 제안 받음, 반응을 시큰

둥하게 했는데도 적극적인 선생님 적극제안에 무대##

시작, 부모가 발견 못한 재능을 ##선생님이 발견한 것 

감사, 선생님의 현명한 선택이라는 말 기억에 남아, 큰

아들에 재능이 있다며 적극적인 ##교육과 수화도 조금

씩, 어머니 수화배우기 시작, 일상적인 수준의 대화를 

수화로 하려고 노력, 큰아들이 의사소통 불편 없음, 

마음의 짐을 덜어냄

아이들에 대한 애착(모성애)

외부적 지원으로 외부지원

으로 자신감

미래에 대한 고민

길을 찾은 안도감

청각장애 적극적 수용

미래에 대한 기대감

큰아들 청각장애 수용

미래에 대한 밝은 기대 장애의 

숙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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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단위 하위범주 범주 핵심범주

어렸을 때 꿈이 목사였던 큰아들도 ##을 꾸준히 하고, 

목회와 ##선생님이 되면 자립이 가능할지 생각, 큰아

들 스트레스 ##로 해소, 장애 인정, ##실력으로 인정받

아, ##을 배우면서 큰아들 미술시간 그림이 밝게 바뀐 

큰아들, 처음보다는 힘들지 않고, 농인사회에서 성공

을 희망 장애의 

숙달하기

자녀

중심의 

맞춤형 

양육

선생님이 아들이 예의바르다고 칭찬, 언어훈련 외에 

아이들 관심분야, 도시가스 회사에서 미술대회 입상 -

상금 50만원, 어릴 때 공부도 잘해서 좋았음, 딸이 운

동으로 받은 메달과 트로피, 아들 경우 밀착정도 양

호, 유치원 보낼 때 딸과 아들이 전혀 다른 모습, 아

들은 독립성 보임, 아들 홀로서기

아들 자랑스러움

딸이 자랑스러움

아들에 대한 안심

<표3> 도출된 핵심범주,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1. 수난이대(受難二代)3)

(1) 부모의 죄책감

청각장애인 어머니의 경우도 남편의 형제가 청각장애라는 사실 때문에 억울하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자신이 선천적 청각장애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적잖은 충격

을 받았다. 출산하고 나서 건청인 아이를 낳았다고 좋아했지만 언어발달이 더디고, 아

이를 불러도 돌아보지 않는 등의 의심증세 후 병원에 갔을 때, 청각장애라는 것을 확

인했다. 건청인 어머니의 경우에는 병원에서의 설명이 유전적으로 열성인자에 의한 청

각장애일 수 있다는 의사의 설명을 들었다. 김원옥 외(2008: 276)ㆍ권은경 외(2008: 

159-162)에 의하면 유전에 의한 질병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죄책

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는 제가 열병 때문에 농아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이상해서 언니한테 제가 마임(제스처)

으로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언니에게 제가 태어날 때부터 농아였다고 답하시는 것을 보고 충격

이었어요.”(2-4-11)

3) 󰡔수난이대(受難二代)󰡕는 세대를 이어가며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서 각각 팔과 다리를 잃은 부자(父子), 

‘만도’와 ‘진수’를 통해 시대의 아픔을 신체의 장애로 표현하고 있는 작가 하근찬의 문학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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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유치원을 3살에 보낼 때였는데 말이 뒤처지더라고요.” (딸을) 3살쯤 유치원에 보냈을 

때 선생님이 “엄마, 엄마” 하는 딸의 발음을 확실히 들었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 딸이 소리

를 잘 듣지 못하는 거 같았어요.(2-2-4)

“(둘째는) 그 때 큰 병원에 갔는데 그 때 농아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청각장애 원인)탈수 증상이 있었는데 장염이었어요.“(2-4-7)

“그리고 이제 엄마아빠 피 뽑고 유전자 검사를 했었는데 저희가 들을 수 있는 뭐 설명이라

고는 그냥 엄마아빠가 어느 정도의 보인자였었던 거 같다. 그게 완전히 나타나지만 않았지만 

그런 열성인지를 보유하고 있는 아빠와 또 열성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엄마가 만났을 때, 그런 

열성인자들이 모여서 아이들이 어떤 선천적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가장

……”(1-4-15)

“사실은 둘째까지 그렇다. 그렇다는 사실을 전 끝끝내 부인하고 싶었어요. 인정할 수가 없었

어요. 너무 막 힘들어서 사실, 큰아이 그런 거보다 둘째아이 때 충격은, 글쎄요. 절반까진 아니

지만. 어, 그냥 인정하고 싶지, 인정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럴 수 없다고.”(1-7-1)

“하여튼 정말 그때는 다른 거를 볼 틈이 없었어요. 아이들 언어치료와 그런 거에만. 그리고 

또 새벽기도 다녔었고. 몸이 제가 견디지를 못했었으니까 남편하고의 관계도 그래서 더 소원해

졌던 거 같아요.”(1-10-6)

“엄마로서 저는 당연히 내 아이들이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한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 

의무감 이런 것을 떠나서 그냥 내 새끼고 내 피붙이니까 저는 계속해서 데리고 지금까지 …….

(중략)……”(1-12-3)

“아빠랑은 점점 안 되니까. 예전에 언어로, 말로 할 때도 잘 안됐는데 수화로 아이들이 시작

을 하니까 더 안 되더라고요. 음, 음 그랬던 거 같아요.”(1-11-8) 

청각장애인 어머니의 경우 본인이 선천성 청각장애이고 남편가계로 인한 유전이 의

심되는(형제 중에 청각장애 2명 이상) 경우임에도 출산 당시 청각장애가 아니기를 간

절히 원했고, 비장애로 아이가 태어나자 너무 기뻐했다. 그 이후, 청각장애의 전조증세

가 보이기 시작하자 조금씩 미심쩍어 했지만 청각장애를 확인까지의 과정이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청각장애를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전조가 있었음에도(한 가닥 희망을 

갖고 있었기에) 막상 병원에서 청각장애가 확인되자 큰 충격을 받았다. 건청인 어머니

의 경우보다 청각장애의 어려움을 몸소 알고 있기에 상실감이 컸으나 또한 같은 이유

로 좀 더 빨리 수용할 수 있었다. 

“(유치원 선생님이) “어머니, 병원 가서 검사해 보세요.” 라고 했지만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

해서 무심코 넘겼는데 결국 (검사해봤더니) 확실히 “청각장애가 맞더라고요.”(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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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월쯤 됐는데 친정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얘 소리에 둔하냐고. 문을 쾅 닫아

도 얘가 자다가 깨지도 않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도 돌아보지도 않고. 이름을 불러도 안돌아본

다.”(1-3-16)

(2) 부모의 충격

청각장애, 그것도 유전성이라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두 자녀를 보고 있는 어머니

의 마음은 ‘양육부담’, ‘양육 스트레스’, ‘양육 죄책감’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이 어렵다. 

인터뷰에서 건청인 어머니는 자신의 처지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청각장애로 태어난 

두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을 “천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느낌이라고 표현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시는데 천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이 막 보이더라고요.”(1-4-1) 

“그래서 그런 거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그런, 그런 얘기를 하기에 소리가 없다고 하니까. 일

단 집에를 데리고 왔는데 저희 집이 4층인데 제가 저도 모르게 5층 가서, 막 남의 집 가서 열

쇠로 문을 열고 있었고 그만큼 굉장한 예. 쇼크였었던 거 같아요.”(1-4-2) 

청각장애인 어머니도 딸이 건청인이라고 생각해서 일반유치원에 보냈는데 다른 아

이들과 다르게 소리에 대한 반응이 늦다는 이유로 검사를 권유받았지만 믿을 수 없었

다. 본인이 선천적 청각장애인이고, 남편의 가족력이 있었지만 소리에 대한 반응이 분

명히 있었기에 건청인이라고 자신의 경험상 확신을 가졌다. 청각장애인 어머니는 당시

의 충격을 수화로 이렇게 언급했다.

“어휴 그 전에. 딸이 2∼3살 때쯤 보니까 건청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청각장애인인 걸 알고 

충격이 컸어요. 충격이었고, 실망했고,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2-2-7)

건청어머니와 청각장애인 어머니의 모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건청인 어머니의 경

우 본인이 청각장애인도 아니고, 가족력도 전혀 없었기에 첫째의 청각장애 판정은 너

무나 충격이 컸다. 하지만 둘째 자녀의 경우는 큰아들과 비슷한 ‘소이증’ 증세가 작은 

아들에게도 보였고, 청각장애인 어머니의 경우에 분만 시 아기가 울지 않았었던 점으

로 미루어 보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서 첫째 아이보다는 둘째 아이 때 장애에 

대한 수용이 더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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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나서 둘째가 한 24개월, 26개월 터울로 태어났는데 귀가 소망이랑 동일하게 생긴 거

예요. 이렇게 쪽 바퀴처럼.”(1-4-6)

“그래서 큰아이 CT 찍은 거 띄우고, 작은아이 CT 찍은 거 띄워서 두 놈이 똑같은 거래요. 

그래서 저를 불러가지고 자기도 이런 청각 쪽 이비인후과 닥터지만 굉장히 좀 희귀한 케이스를 

봤는데 이거에 대해선 어느 병원을 가도 왜 원인이 뭔지 답변이 아마 나오지 않을 거다. 그 얘

기를 미리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뭐 시간 낭비하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닐 필요 없다고, 

왜냐면 큰아이 CT 찍은 거랑 작은아이 CT 찍은 거 와우 쪽이 똑같으니까. 더 이상의 답변을 

찾기 힘들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1-4-12)

청각장애인 어머니는 둘째 아이 출산과정에서 울지 않는 등의 특이점이 있어서 걱

정을 하게 되었지만 병원에서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았고, 추후에 설사로 인한 탈수가 

심하게 오는 장염을 앓게 되었을 때에야 병원에 방문했고, 그 때서야 뒤늦게 청각장애

라는 것을 판정받게 되었다. 이렇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의 청각장애를 의사(전문

가)로부터 판정받게 되기까지 의심과 걱정에 싸여 긴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

다(김병하ㆍ강창욱, 1992: 33-34).

“아들은 태어날 때 탯줄 자르고 엉덩이를 찰싹 쳤는데 언니 말이 (엉덩이를) 때리면 ‘응애’하

고 소리를 내야 하는데, 얘가 울지를 않고 조용하다고 언니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2-4-5)

“결국 아들 키울 때 열이 심하게 나서 탈수 증세가 나고 설사를 계속 해서 병원에 계속 다

녔는데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약을 먹여도 애가 계속 마르고 열도 있고 설사도 계속 

해서 그 때 큰 병원에 갔는데 그 때 농아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청각장애 원인)탈수 증상이 있었는데 장염이었어요.”(2-4-6),(2-4-7)

“(청각장애라는 것을 알고서 충격은)첫째 때나 둘째 때나 똑같았어요.”(2-4-8)

 

청각장애인 어머니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청각장애 판정을 받으면서 충격이 

비슷했다고 했다. 건청인 어머니와는 다른 이유, 즉 자신이 살아온 청각장애인의 삶을 

자녀들이 똑같이 겪어야 한다는 마음에 자신의 어린 시절의 충격을 언급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농아인 이라서 답답함이 많으셨대요. 큰 오빠 말에 의하면, 의사

소통이 안 될 때가 많았는데, 뭘 가리켰는데 저는 못 알아듣고 엉뚱한 것을 가져와서 (오빠가) 

아니 그거 아니고..!!

(화냈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답답함이 많았어요.”(2-5-1) 

“나를 낳지 말지..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내 죄가 아닌데..어쩔 수 없는 것을..”(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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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머니 중심의 양육

일반적으로 가정에 청각장애 아동이 출현하게 되면 건청인 부모는 자녀가 장애를 

극복하고 인간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다른 아이들은 장애 때

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고 해도 내 아이만큼은 장애를 극복하고 TV에 나오는 

‘인간극장’의 주인공처럼 멋있게 살아내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머니들은 정

상화이론에 따라 건청 아동과 똑같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

(1) 창살 없는 감옥(맷돌 짝): 장애의 스트레스

건청인 어머니는 매우 특별하고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 마치 영화《빠삐용》의 주인

공처럼 창살은 없지만 외딴 섬에 갇혀있는 것 같은 고립감에 빠져버렸다. 남편의 회사

는 하향세를 걷고, 부도 이후에는 추심으로 집에까지 찾아와 빚 독촉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 건청인 어머니는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자신의 

명의로 운영되었던 회사의 부도를 감당해야 했다. 

“회사. 회사를 안가고 집에서 아이들 둘만 데리고 남편은 회사 갔다가 늦게 오고 이러는데, 

어 순간순간 제가 미칠 거 같은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이들 데리고 막 놀고 장난하고 이

러면서 사진도 많이 일부러 찍어주고 일부러 앞에다 끌어안고 걸리고 걸어도 나가보고 했었는

데, 내가 이대로 있다간 미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1-7-4)

“그래서 휴직을 사실은 1년을 냈다가 4개월 만에 다시 복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시어머

니한테 조금만 도와달라고 둘째아이를 내가 얘네 들 둘을 이렇게 키우다 내가 미칠 거 같으니

까 나 쫌 만 도와달라고 하고 회사를 다시 나갔어요.”(1-7-5)

전적으로 자녀들의 청각장애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남편과 아들들 사이에 

소통이 끊어지면서 남편의 마음이 더 빨리 멀어졌고, 건청인 어머니도 장애인 가정에 

이혼율이 높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건청인 어머니는 자신의 상

태를 “큰 맷돌 짝” 같은 삶의 무게가 가슴을 누르고 있는 것 같다는 표현으로 답답함

을 호소했다. 

“근데 사실 장애아를 장애아동을 키우는 그 가정에 열에 많게는 뭐 네, 다섯 가정 정도는 그 

아이들로 인해서 갈등하다가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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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표현을 하자면 그때 제 기억에는 제 가슴에 맷돌 짝 ‘큰 맷돌 짝’ 같은 게 항상 눌려

져 있었어요. 그게.. 작은아이 그걸 알고 나서 제가 복직을 하고 나서도 한 2년은 그렇게 가더

라고요.”(1-7-7) 

건청인 어머니의 둘째 아이는 뇌수막염으로 병원에 있고, 직장에 휴직을 신청하고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국 회사부도로 남편은 잠적했고, 개인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은행에서 대출조차도 안 되는 형편에 놓이게 됐다. 건청인 어머

니는 직장생활과 청각장애 자녀의 육아, 그리고 남편의 빈자리에 이은 빚 독촉, 개인

회생절차의 부담까지 외로운 싸움을 혼자 하게 됐다. 건청인 어머니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좀 여유를 갖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승진’이라는 방법뿐이었다. 그러나 현

실은 녹록치 않았다.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니까. 벼랑 끝에 섰는데 제가 뛰어내리면 얘들 누가 

거두겠어요.”(1-13-2) 

“저도 그만큼 정말 자살을 하고 싶을 만큼의 그런 힘든 때가 그때였어요. 2008년. 제일 힘들

었어요.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거 같아요.”(1-13-4)

 

청각장애인 어머니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중이다. 벌써 몇 년 째가 되어간다. 일

단 몸이 불편하면 만사가 다 귀찮은 법이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할 때 쯤, 

등ㆍ하원 지도를 하는 동안 딸아이가 엄마에게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다.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 서로 연락도 되지 않았는데 유독 예민한 딸이 엄마와 밀착되어 있어 

연락이 닿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유치원에서 적응하는 기간도 수개월이 걸렸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청각장애인 어머니는 딸을 기숙형 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딸이 제일. 무엇보다 딸 때문에 힘들었어요. 아들보다 딸이 열병 때문에 병원비도 많이 나

가고.. 아들은 괜찮은데 딸이 힘들었어요. 열 때문에 병원도 왔다 갔다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2-6-4)

“왜냐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전에 제가 참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제가 류마티스 관

절염이 있는데 그게 자꾸 스트레스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혼내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잘못한 

게 아닌데, 돌아보면 제 잘못이죠. 제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아이들을 자꾸 혼내게 되더라고요.” 

(2-3-9)

“스트레스가 컸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잘 양육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전 몸이 힘들다보니 짜증만 나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고, 여러 가지로...”(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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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물 안 개구리: 장애의 주변화

자기만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빗대어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라는 말

을 사용한다. 세상의 그 어느 부모도 자신의 자녀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것

을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물론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등은 누구나 조금씩 가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소통을 하지 않으면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서 더 나은 선택을 놓치는 우(愚)를 반복할 수 있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면에서 어머니의 고정관념은 자녀의 원활한 소통과 성장을 방해하는 주변화

를 초래할 수도 있어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청각장애 때문에 자녀들이 정보가 부

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건청인 어머니는 걱정스런 마음을 표현했다.

“요즘은 사실 그게 좀 걱정이에요. 얘들이 일반인들이 듣는 그런 정보를 너무 많이 놓치다보

니까”(1-17-1)

“예. 우리가 아는 정보의 세계에 제가 볼 땐 한 10% 밖에 인지를 못하는 거 같아요. 근데 아

무리 그거를 설명을 하려고 그래도 또 한계에 부딪히니까 그런 언어폭력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서 받아들이는 것도 어, 그렇구나. 그 때 뿐인 거예요.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보여요. 그나마래도 주변에 건청인들이 많으니까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정

보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 거예요.”(1-17-2)

청각장애인 어머니는 건청인들이 얻는 정보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녀와 소통에 대한 

걱정을 더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었다.

“아들, 공부, 문장이랑 단어가 (실력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해주시면 잘 알아듣고 이해해요. 또 센터에서 공부 잘 부탁드린

다고 했는데 단어는 부족하고 수학은 잘한다고, 단어 가르쳐서 많이 좋아졌어요. 아들이 문장을 잘 못

해서(문장력이 부족해서) 혼내면.. 애는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2-16-4) 

청각장애인 자녀를 둔 건청인 부모님들이 한 결 같이 하시는 말씀은 ‘가정에서 청각

장애인 자녀와 소통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잘 생활하고 있다’는 대답이 많다. 

그러나 청각장애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전혀 다른 결과를 들을 때가 많다. 

“그래서 수화 배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수화가 생각보다 빨리 늘지는 않네요. 

예. 저도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엄마로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부족한 거는 제가 스스로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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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 하고는 그렇게 많이 부족한 거 같지는 않아요.”(1-10-2)

“그때 2008년도 말쯤에. 2007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에. 그랬던 거 같아요. 아빠가 어

떤 사업이나 이런 거에 너무 막 몰입을 하기도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얘들은 커 가는데 얘들

이 언어가 안 되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노력도 안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얘들 △△학교 보내고 나서 급격하게 더 멀어졌죠. 얘들은 수화를 하니까.”(1-11-7)

건청인 부모는 대부분의 경우, 한글을 좀 더 배우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등 청각장

애인 자녀가 건청인답게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기대가 있다(이한선ㆍ김병하, 2003: 

215-217; 곽정란, 2010: 252-253). 어쩌면 청각장애인 자녀를 둔 모든 건청인 어머니들

의 바람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국어를 습득하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

학년 아이들에게 국어보다 먼저 영어나 외국어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과 비

슷한 생각이다. 청각장애 자녀를 둔 건청인 부모님들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수화는 보

조수단이고, 입모양이나 말을 하는 것이 주요 의사소통 언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수화를 배우면 음성언어(구화)훈련이나 언어치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청각장애 자녀들이 힘들어 하는 것과 상관없이 언어치료에 집중하고, 무리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구화를 가르치려고 한다. 건청인 어머니는 3∼4년이 지나도록 주

변사람들이나 낯선 사람들에게 자녀들이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공개하는 것조차 꺼

렸다. 건청인 어머니는 삶의 무게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데 4∼5년이 걸렸다고 했다.

“제가 아이들을.. 큰아이 9살 학교 들어가기 전에 7살, 8살을 일반유치원을, 일반 어린이집을 

보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보낸 거 차체의 의미는 보통 아이들 하고 좀 섞이기라도 하면 

뭔가 좀 배울 줄 알았는데. 많은 발전은 없더라고요.”(1-5-7)

“그리고 또 구화, 언어치료에 대한 한계도 제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고. 그니까 아이가 하고 

싶은 거만큼 자기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니까 글도 잘 익히지도 못하겠고. 제가 가르쳐도 잘 

못하겠고. 이건 아닌데, 아닌데 하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던 거 같아요.”(1-5-10)

 

반면 청각장애인 어머니는 본인이 청각장애인으로 살아왔기에 청각장애인이 당해야 

만하는 어려움들을 잘 알고 있다. 청각장애인 부부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건청, 

청각장애에 관계없이 수화를 모국어로 받아들이게 된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하다는 측면이 있으나 

청각장애인 어머니는 친정어머니로부터 자녀양육과 관련한 소통이 없었기에 양육경험

에서 선택의 폭이 좁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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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리에 대한 한(恨): 불확실한 치료의 기대감

사람은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한다. 거꾸로 말하면 듣는 만큼 말 할 수 있다. 큰아들은 

청각장애로 언어치료를 계속했지만 일반초등학교 입학 불가상태였고 결국 초등학교 

입학 시기도 늦춰가며 일반유치원과 언어치료기관을 전전했지만 괄목할만한 변화는 

없었다. 

“언어치료는.. 소망이가 만4살 때부터 서울에 있는 ○○○ 선생님이 운영하셨던, 교대 역 근

처에서 ○○○ 선생님이 하셨던 무슨.. ○○○인가 비슷한 게 있었어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 선생님한테 다니기 시작하다가.. 만4살부터 다니긴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

서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꾸준히 했죠.“(1-3-10)

“학교를 소망이는 (초등학교를) 9살에 갔는데 한 5년은 했어요.”(1-3-11)

“그니까 언어치료 기관도 여러 군데 찾아다니면서 했죠.”(1-3-12)

“근데 전 사실 그래요. 아이가 그때 제가 언어치료를 4살, 5살부터 업고 서울로 왔다 갔다 하

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 두 번은 꼭 갔었어요. 거의 언어치료는 일주일에 적게는 두 번. 많게는 

세 번까지. 정말 여러 군데를 다녔던 거 같아요. 여기 끝나면, 또 좋다는데 있으면 또 연결해서 

가보고. 예. 언어치료는 그렇게 해서 한 6∼7기관을 계속 끊지 않고 다녔던 거 같아요.”(1-6-3)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큰 아이에게 쏟았지만 큰 진전이 없는 둘째에게는 많은 

정성을 쏟지 못했다. 

“그렇죠. 사랑이는 형아 보다 2살이 어리니까. 시작은 6살부터 사랑이는 5∼6살부터 한 거 

같아요. 근데 사랑이는 둘째다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큰아이에게 쏟았던 만큼의 그런 것들을 사

랑이에게는 못 쏟겠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렇게 되고 또 둘째니까 또 예쁘다고 그냥..”(1-3-14)

 아이들이 소리가 나지 않게 TV를 켜놓고 보고 있으면 화를 내곤 했다. 자막도 입

모양도 보이지 않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너무 싫었다고 했다. 

“그냥 일반 큰 텔레비전에서 주로 보는 진짜사나이, 런닝맨, 위기탈출넘버원, 동물농장 아이

들 그런 거 볼 때는 글자가 나오니까. 아이들이 그걸 파악을 하고. 또 제가 같이 볼 때 중요한 

거는 수화로 조금씩 설명을 해주면 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선 

어느 정도 사람 사이의 유대관계를 배우는 거 같아요.”(1-17-4)

“그게 뭐였냐면 아이들이 뭔가 하고 있을 때. 그냥 텔레비전 보고 집에서 넋 놓고 있는 거. 

특히나 어떤 때 제일 화가 났냐면. 그 자막도 없는 그림만 나오는 만화 있죠. 짱구 같은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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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고. 아이들 좋아하는 만화 있어요. 저기.. 누구죠? 네. 그런 거 볼 때도 자막도 없고 그림, 

글도 없는데 그것만 보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는거예요. 제가 어떤 땐 텔레비전을 확 꺼버리기

도 했어요. 너 그림도 없고, 자막도 없는데 이거 왜 보냐고. 엄마 답답하다고. 보지 말라고. 이

런 거. 가끔 화를 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1-18-9)

초등학교 3학년 때 큰아들이 “엄마 나 왜 엄마는 소리 듣는데 나 왜 소리 못 듣는

지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 내가 수술을 했어야 됐을까? 이제라도 수술을 할까?”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할 때 건청인 어머니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큰아들이 ##을 배우

면서 배경음악과 맞추는 부분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답답한 마음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얘기를 몇 번 했었다는 것이다.

“가끔 힘들었던 건 소망이가 사랑이 들어오고 서너 번 엄마 나 왜 엄마는 소리 듣는데 나 

왜 소리 못 듣는지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 내가 수술을 했어야 됐을까 이제라도 수술을 할까 그

거를 가끔 의미심장하게 저한테 던지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1-19-2) 

“예. 그리고 자기가 인제 ##이라는 걸 하면서 음악의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너무 답답하니까 

##을 하고나서도 진지하게 한 두 번은 그 얘기를 했으니까 대여섯 번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

라고요.”(1-19-4)

 또 언어치료에 좋다는 방법들은 모두 동원해봤기에 뼈의 진동으로 외이도를 통하

지 않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골도 보청기를 1년 반 정도 훈련했다. 어느 날 골도 

보청기 사진을 보더니 큰아들이 “어마 아 이 소리 하나도 안 들렸어”라고 했다. 건청

인 어머니는 “소리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골도 느낌도 단순히 어떤 진동 같은 

그런 치직거리는 그런 느낌이었겠죠.”라고 말했다. 소리가 뭔지도 모르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그런데 자신이 배우고 있는 ##을 좀 더 잘하려면 음악이 필요한 아들

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청각장애인 어머니는 본인이 선천성 청각장애여서 가

족과의 대화가 단절된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청각장애인 어머니는 어린 시절 기억

을 이렇게 떠올렸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농아인이라서 답답함이 많으셨대요. 큰 오빠 말에 의하면, 의사

소통이 안 될 때가 많았는데, 뭘 가리켰는데 저는 못 알아듣고 엉뚱한 것을 가져와서 (오빠가) 

“아니 그거 아니고..!!!”(화냈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답답함이 많이 있어요.”(2-5-1)

“나를 낳지 말지.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내 죄가 아닌데 어쩔 수 없는 것을.”(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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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청각장애인이기에 수화를 언어로 소통하며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폭넓은 사회적응을 위해서 청력이 남아 있는 한 언어훈련을 지속하는 

것이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니 경험을 비교하면 소통문제는 어떤지)비교하면 부모와 딸이 의사소통이 잘 되고 괜

찮아요.” “저희 어머니랑 비교하면 너무 힘들고 답답함이 많았어요.”(2-4-10)

(어. 어. 그러면 아들이랑 아빠랑. 사이에서 대화는 좀 많이 있어요?)있어요, 대화할 때. 아빠 

보면 아들이 “아빠” 불러서 대화하자고 하면 아빠가(남편이) 알았다고 하고 대화해요. “(2-15-3)

“딸에게 다른 말을 가르쳐보려고…….전에 애가 태어나서 4살? 5살 땐가부터 00기관에 언어

치료를 데리고 다녔어요. 1주일에 2번 정도씩? 언어치료를 데리고 다녔죠. 계속. 4살부터요 4살 

3년, 4년 정도? 네, 딸이 훈련“(2-7-4)

“또. 안산에서 제 딸 언어치료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인천 농아학교 선생님이 

언어치료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딸한테 ”하고 싶냐?” 고 물어봤더니 “예” 하기에 “걱정하지 

마, 연락해볼게” 했더니 알겠다고 했어요. 학교 선생님이랑 연락해서 다른데 언어치료 해주는데

서 1주일에 2번 딸이 언어치료 계속 혼자 다니고 있어요. 탁구 연습.(아, 음 그렇게 도와주시는

구나.)“(2-11-2)

그럼에도 둘째 구슬이의 경우에는 언어훈련을 전혀 적용하지 않았다. 물론 본인이 

보청기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한 이유도 있었다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어쩔 수 없다. 

“구슬은 보청기 쓰지 않아요? 구슬은 보청기를 자꾸 빼버리더라고요. “(2-6-7)

“아들은 적응을 못하고 자꾸 빼버리더라고요. 네. “왜, 보청기 해봐.”그러면 “시끄럽고 머리가 

어지러워.” 소리가 시끄럽다고 하면서 빼버리더라고요. 빼면 “시원하다”고 해요. (보청기는)불편

하고 싫대요. “(2-6-9)

“(아들은요?) 아들은 없었어요. 네.(본인이 보청기를 싫어해서 더 빨리 떨어진 건가요?) 맞아

요.”(2-7-5)

3. 갈등조정(청각장애의 수용)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다양성의 증거이다. 하지만 다른 생

각들이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면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청각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건청인 어머니와 청각장애인 어머니의 갈등은 어떤 것일까?

먼저 건청인 어머니의 힘겨루기는 남편, 자녀들의 사춘기,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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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코치, 생활고를 해결해줄 승진문제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자녀양육과 관련

된 부분만 다루기로 한다. 건청인 어머니의 경우 청각장애 자녀를 청각장애인 학교에 

보내고 나서는 수화에 대한 의사소통 방식을 지원하기 시작해서 학교 선생님들에 대

해서 기대치를 높이고 소통하기를 기대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또한 자녀들과의 

소통문제에서도 선생님의 수화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에서 건청인 

어머니의 수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근데 되게 사랑 많으신 선생님도 많고 거기서도 나름 장점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선생님

과의 갈등이 마음을 닫게 만들더라고요. 부모의 갈등. 학부모와 잘 의사소통이 안됐어요.” 

(1-8-12)

“그 선생님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반응이 와야 되는데 그냥 무시하듯이 이렇게 그러더라

고요. 학보모도 이렇게 무시를 하는데 아이들은 얼마나 무시를 할까 이런 생각이 자꾸자꾸 들

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1-8-13)

“근데 서울△△. 아니 서울△△ 선생님은 사립이니까 어느 정도 수화가 됐는데 서울○○학교는 

국립 선생님들은 자꾸 로테이션이 되더라고요. 예. 확실히 수화가. 수화 실력은 몇몇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잘.. 못하시더라고요.”(1-15-10)

건청인 어머니의 큰아들이 사춘기에 서서히 접어들면서 문제가 터졌다. 단체 카톡 

중 욕설 문제로 학교에 불려가면서도 가정 내에서 남자 어른 역할의 부재에 대한 빈

자리를 느끼고 있었다.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게 있기도 하고 또 지금은 보니까 어느 정도 중학생이니까 

남자아이들의 특성이 나타나서 좀 폭력적인 게 있어요. 언어적인 것... 네. 형제 사이에도 있고. 

자기들 또래 모임에서. 사실 지난주에 저 학교 불려갔다 왔거든요.”(1-16-4)

“카톡으로 뭐 성공이라는 친구가 중3 형이 중3 형끼리 목요일 날 싸웠대요. 그 목요일 날 오

후에 성공이 형아가 소망이 까지 단체 카톡 방에 불러들여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정작 중3, 중3

끼리 싸웠는데 얘가 싸운 그 다른 형하고 말싸움이 된 거예요. 단체 카톡에서. 근데 그게 카톡

에 남잖아요. 그걸 캡처해가지고 이 상대방애가 여러 명에게서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학교에 신

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소망이가 같이 들어있는데 보니까 소망이가 욕한 부분만 있는데, 뭐. 

ㅅㅂ새끼야. 그런 욕을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1-16-5)

 

 청각장애인 어머니는 딸의 사춘기 문제에 봉착했다. 게임과 핸드폰 중독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딸, 이전에도 고집을 부리면 딸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 용돈 씀씀이도 

커져서 걱정인데 딸의 입장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다니니까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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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딸이 사춘기인데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밤늦도록 게임하고 친구랑 연락하고. 짜증이 나서 

혼도 내보고 화가 나니까.화가 아주 많이 나요. 어휴, 딸이 축 쳐져 있어서 혼내기도 뭐하지만 

혼낼 때가 있는데 답답하죠. “엄마 몸이 아픈 거 보고도 몰라?” 딸도 알아요. “미안해, 엄마”하

더라고요.”(2-5-4)

“그것보다도 딸이 쓰는 거. 할 수 없어요.. 부모가 탁구부 회원 돈도 내고 선생님 수고비도 내

고 또 학교 선생님 수고하니까 무슨 행사 때 내는 돈도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많이 써요(돈이 

많이 들어요.) 딸한테 “필요한 거 만 왜 (돈을 자꾸) 써? 쓰지 마!” 잔소리를 했는데.”(2-16-2)

청각장애인 어머니는 한글을 아직 깨우치지 못한 아들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도 아

들과 살갑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간혹 아들에게 장난을 걸다가 오히려 아들이 버

럭 소리를 지르기도 해서 놀랄 때도 있다. 가족 간에 화를 낼 일이 아닌데도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에 뭐라 야단하지도 못한다.

“아니다, 아니다. 무슨 잘못을 해서 아들을 혼내면 (아들이) 화를 내고 버럭 해서 깜짝 놀라

요. 아들이요 아들이 딴 짓하고 있을 때 제가 뒤에서 치면 깜짝 놀라서 화를 내면서 “깜짝 놀랐

잖아! 왜 뭐!” 화를 내서 저도 마음 상하고.”(2-10-1)

탁구지도와 상관없는 교사의 간섭에 학교에 건의를 했지만 딸은 여전히 육체적ㆍ정

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결국 마음의 상처가 심해서 탁구를 그만두는 쪽으로 결정

했다.

“또 ○○학교 2학년 때 다시 전학을 갔는데, ○○으로 도로. 다시 옮겼어요. 딸이 원해서.. 탁

구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게 좋고 전념하고 싶은데, 다른 전공 선생님이 마음대로 지도하시면서 

혼을 내고 야단 하셨나 봐요. 혼낼 때 심한 말씀을 한다고 얘기 하더라고요.”(2-4-2)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은 고집이 세다는 선입견이 있다. 물론 맞는 부분도 있을 것

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청각장애인은 고집이 센 것이 아니라 정보가 풍부하지 못

하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할 때가 있는데,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은 시행착오를 

하고 나서야 생각을 바꾼다. 미리 정보를 풍성하고 다양하게 줄 수만 있다면 고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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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다는 생각은 사라질 수도 있다. 자녀양육과 관련한 갈등상황이 진행됐을 때 또는 중

요한 일을 결정할 때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 이후에 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

가 탁구를 배우다가 코치와의 갈등이 시작되자 탁구를 포기하게 하는 수순을 밟았다. 

갈등상황에서의 해결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지만 뒤늦게 다른 학교에서도 탁구를 

계속 배우며 선수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적응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

간이 흘러버렸다. 

4. 자녀중심의 맞춤형 양육

(1) 청각장애의 숙달하기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 세 번 이사했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실상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전학이나 이사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건청인 어머니는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 첫 번째로 학교를 옮겼었고, 학업은 뒷전이고 운동만 철저하게 가르치

는 비인격적인 탁구교사와의 갈등 속에서 자녀들의 바른 교육을 위해 학교를 찾아 두 

번째로 학교를 옮겼다. 현재 두 아이들은 모두 만족하는 상태이고, 이제는 더 이상 다

른 곳으로 가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이다.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선생님과 자신의 꿈

을 지지하고 지원해주시는 선생님들과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경제적인 부담이 많

이 줄어든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자

녀들이 좋아하는 학교라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두겠다. 자녀들의 어린 시절 어떻게든 

건청인처럼 키우려고 했던 어머니의 모습은 이젠 없다. 

“△△학교는 기숙사 비용만 냈어요. 근데 기숙사 비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게 차세대. 

차 상위 계층까지만 아마 지원이 되고 제 소득이 그 일정 이상이 되면 기숙사 비용이 전혀 지

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1인당 29만원씩 한 달에 58만원을 기숙사 비용 그게 할인이 

안 되는 거예요.”(1-14-1)

“서울○○학교에서 정착을 하게 된 거 같고 △△학교로 다시 가갰다는 얘기도 안하고 ○○

○학교는 두 번 다시 가겠다는 얘기를 당연히 안 해요. 서울○○학교 가서는 그렇게 정착을 하

게 됐죠.”(1-13-1)

“소망이가 서울△△학교 갔을 때 음∼ 엄마 난 이제 여기서 안 옮길 거야. 그런 얘기를 자기

가 하더라고요. 서울△△ 말고 서울 ○○학교”(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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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어머니는 자녀들을 등교시키는 문제가 무척이나 신경 쓰였는데, 큰 딸이 

남동생을 데리고 적응하면서 한 결 수월해졌다. 아이들이 ○○에 있는 학교에 가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다. 큰 딸이 탁구부에 들어가기 위해 첫 번째 전학을 결정하

게 되었고, 탁구부에서 힘든 훈련도 잘 참아냈다. 탁구와 관계없는 선생님의 간섭으로 

탁구와 점차 멀어지게 되고, 마음이 떠나버렸다. 청각장애인 어머니는 큰 딸의 안정을 

위해 다시 본래 다니던 학교로 두 번째 전학을 시도했다. 그리고 반년쯤 지나 선생님

들과 상담을 통해 탁구성적이 좋아서 상도 많이 받고 했는데, 너무 아쉽다며 탁구를 

계속 할 것을 권유받았다. 문제는 딸이 지난 번 학교에서 받은 상처와 실망감에 탁구

가 싫다는 것이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운동을 꼭 그 학교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세 번째 전학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은 큰 딸이 합숙훈련을 소화하며 건청인 학교 탁구부에 소속되어 잘 훈련

하고 있다.

“3월 말에 입학해서 가 입학 상태로 1학년 1년을 다녀서 1학년을 다시 다니게 되었어요. 그

리고 3학년까지 마치고 ○○에 청각장애인 학교, ○○○ 학교로 보냈어요. 탁구부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2-3-8)

“(그러면, 딸이랑 아들이랑 학교를 옮긴 이유는 대부분 아이들 중심?)

네, 딸을 위해서. (딸은) 다른 데로 옮기고 (아들은) 그대로 가고. (아, 아들은 그냥 따라간 것

이고?) 네..

딸은 탁구에 집중할 목적으로 포기하기 아까워서..”(2-7-6)

(2) 자녀와 어머니의 소통

일반적으로 자신의 기량을 잘 펼칠 수 있는 직업, 특기, 상황이나 단체를 만났을 때, 

‘물 만난 고기’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건청인 어머니의 경우 언어치료와 관련해서 4∼5

년 동안을 투자하고 최선을 다해 좋다는 곳, 잘한다는 곳을 찾아 헤맸다. 그러다가 보

청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수화도 언어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이들에게 수화를 배

우도록 했다. 

“결국은 수술을 안했고, 거기에서 연결된 그런 보청기 하시는 분을, ○○쪽에서 하시는 분을 

만났다가 그때 아이들이 어느 큰아이가 7-8살 정도 됐었고, 작은아이가 6살 정도 됐을 때 강남

에서 보청기 하시는 분. 아! ○○이비인후과를 또 연결이 되서 갔었구나. ○○이비인후과를 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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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가 ○○이비인후과에서 연결된 보청기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거기서 그 얘기를 하

더라고요. 아이들을 아무리 언어치료 시켜도 이정도 청력을 가진 얘들이면 언어, 구화로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때문에 수화도 하나의 언어니까 어머니가 생각을 좀 달리 한다면 수화를 

가르쳐서 아예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생각을 바꿔봐 라고 설득을 하시

더라고요.”(1-5-4)

건청인 어머니는 그 때를 회상하면서 청각장애인 특유의 몸짓과 표정들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습득하더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금은 서글프기도 하다는 말을 했다. 

어머니와는 다른 세계로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수화를 시작하고 나서 3∼6개월 딱 됐는데 제가 너무 얘가 낯선 거예요. 정말 농인들하고 

그 어떤 모양새가 흡사하게 딱 변해있는 거예요”(1-6-5)

“근데 반면 저는 그 선택을 너무 잘했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하는 게 그걸 통해서 아이가 제가 

몇 년 동안 그 언어치료 하냐고 막 그랬던 거와 그 6개월 이후에 아이의 밝아진 모습이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1-6-7)

“제 머리 속에서. 그래서 아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한 거지만 잘했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수화를 함으로써 아이가 갑자기 확 달라져 있더라고요. 자기 세계를 찾았더라는. 맞

아요. 그런 모습이 딱 보였어요.”(1-6-8)

 ‘물 만난 고기’의 요소들은 또 있다. 건청인 어머니는 큰아들에게 ##을 가르쳤다. 

처음에는 방과 후 교실에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선생님으로부터 무대##을 제안 받았고, 

지금은 ○○국제##대회 본선에도 진출하는 등 소질을 보이고 있다. 큰아들이 ##을 배

우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공연할 때 무대 위에

서 전혀 다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관객들을 끌어당기는 모습에, 또한 본인이 자아존

중감이 높아지는 변화를 보니 자녀들의 꿈을 키워줄 방법을 더욱 고민하게 됐다. 첫째 

아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면서 둘째아들도 무언가 독특한 것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해서 

‘레고’를 시작하게 됐다. 건청인 어머니는 큰아들이 ##을 배우면서 좋은 것 또 한 가지

는 ##을 배우는 학원 안에서 위계질서를 통해 남자 어른들의 역할을 배우는 것이다. 

건청인 어머니와 청각장애인 어머니가 동일하게 ‘물 만난 고기’처럼 변화된 것은 자

녀들을 농아학교 기숙사에 보냈을 때이다. 자신들의 삶을 모두 빼앗겨 버린 어머니들

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양육에 지친 모습들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기숙

사로 보내고 약간의 휴식과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건청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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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의 경우는 신앙적인 지지자들의 소통과 기도로 인한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

“그러면서 아이들 이제 서울△△학교 입학 시키고 수화 배우고 나서부터는 많이 마음이, 마

음의 짐들이 덜어지고 또 하나는 아이들을 그때 서울△△학교에 보내면서 기숙사에 둘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어리니까 통학이 안 되는 거예요.”(1-7-12)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사실 그때는 그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또 교회 성도 분들하고 굉장히 전적으로 강한 유대 관계 속에서 많이 도움을 저한테 주

셨어요. ……(중략)…… 그분들이 없었으면 사실 혼자는 못 버텼고, 그랬던 거 같아요.”(1-7-8)

“근데 이제 그런 무거운 마음들이 어떤 기도를 통해서나 사람들과의 그런 교류를 통해서나 

어느 순간 조금 조금씩 가벼워지더라고요.”(1-7-9) 

“스트레스가 컸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잘 양육해줄 거라 생각했어

요. 전 몸이 힘들다보니 짜증만 나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고, 여러 가지로....”(2-3-10)

더구나 건청인 어머니는 직장에서 승급시험을 앞두고 자녀들을 기숙사에 보냈는데, 

어머니 자신도 ‘승진’이라는 ‘물 만난 고기’를 또 낚았다.

 

(3) 장애의 숙달하기

건청어머니와 청각장애인 어머니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겪는 부담과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자녀들의 작은 일어섬과 성공하는 행복은 결국 어머니의 행복이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부모세대로서 자녀세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수난이대의 ‘만수’

와 너무 많이 닮아 있다. 건청인 어머니와 청각장애인 어머니는 두 청각장애 자녀를 

업고 외나무다리 같은 이 세상을 건너고 있다.

“그래서 그분(다른 농아 ##사)을 보면서도 저도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도 뭔가 소망이로서는 

이 길이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 계속 돌다리 두드려보며 가는 심정으로 가고 있어요.”(1-20-3)

건청인 어머니의 경우 큰 아들의 ## 수업료가 많이 비싸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나, 

다른 지역사회에서 돕는 손길이 연결되어 경제적인 지지가 심리적인 지지로 이어졌다. 

“(중략)…… 특수교육센터 거점센터라고 하는데 뭔가 지원해주는 게 있냐 했더니 없다고 해

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했어요. 저랑 통화했던 선생님이…….(중략)…… 한두 달쯤에 전화가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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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뭐가 결정이 됐다고 소망이 인적사항 하고 저랑 아이들 주민등본이랑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냈더니 한 달에 10만원씩 소망이 지금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을 한다면 10만원씩은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게 결정이 됐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1-14-11) 

청각장애인 어머니의 경우도 큰 딸이 탁구로 성장하고 있어서, 둘째 아들을 볼링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학습효과로 큰 아들, 큰 딸만이 아니라 둘째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와 꿈을 실현하는 홀로서기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랄뿐이다. 큰딸이 

미술에 소질을 보여서 상금과 부상 등을 타오던 일을 회상하면서 자랑스러워했다. 

“학교 선생님이 아들이 예의가 바르대요. 새벽 6시 30분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씻고 밥 먹고 

가요. 학교에 혼자 가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놀랐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의가 바르고 잘한다고요. 선생님 말씀 듣고 그렇구나. 생각했죠. 선생님이 이미 아들을 보고 

알고 계시구요.”(2-17-2)

“네, 그 외에 또 다른 것 인천 ○○학교에서 뭐 있었냐면 도시가스 그림 대회에 선생님이 나

가보라고 하셔서 뭘 그릴까 고민하더니 중학교 1학년 땐가? 2학년 땐가? 아. 중학교 1학년 때 

참가해서 입상했어요. 보니까 잘 그렸더라고요. 1등한 적 있어요. 50만원, 잘했어요. 또 중학교 2

학년 때 두 번째로.. 네. 딸이 말했어요. 재밌고, 좋다고. 칭찬해줬어요. “50만원 상금으로 뭐 할 

거니?” 물었더니 “기계 로봇 아세요?” 청소기 선물로 주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선물로 줄 생각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요. 또. 중1때는 1위했고 중2때

는 2위했어요. 30만원 받았어요.(2-9-1)

“(딸이 탁구 쳐가지고 상 받아온 적 많죠?) 예. 집에 있어요. 집에 뒀어요. 많아요. 많아요. 

상자에. 왜냐하면 메달을 밖에 걸어두면 먼지가 많이 쌓여서 상자에 넣어서 보관해놨어요. 애지

중지해요. (핸드폰 사진을 보이며)봐요. 상장도 있고 메달도 있고, 차곡차곡 정리해 뒀어요. 버

리지 않고 그대로 둬요.”(2-9-3)

탁구로도 많은 상을 받은 큰 딸은 지금 구슬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

고 중요한 것은 청각장애인 어머니가 큰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건청인 학교의 탁구부로 들어가 탁구 선수훈련을 다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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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청각장애 자녀를 둔 청각장애인 어머니와 건청인 어머니의 양육경험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건청인 어머니보다 청각장애인 어머니의 경우가 자녀의 청각장애를 수용하는 

시간이 더 짧았다. 이한선ㆍ김병하(2003: 215-217)는 자녀의 장애를 확인한 시기가 양

육기간 중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보았는데, 연구대상자도 유전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

는 경우였기에 자녀가 청각장애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죄책감과 책임감으로 점

철되었다. 유전에 대한 우려, 검사과정 그리고 청각장애 판정 등의 상황 속에서 두 어

머니의 양육부담과 스트레스는 최고조에 달했고, 심층면담을 통해서 “큰 맷돌 짝”, “충

격과 실망”, “답답함” 등으로 표현되었다. 선택표집으로 청각장애인 어머니와 건청인 

어머니 각 한명이 연구대상이므로 일반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청각장애를 이미 

경험한 청각장애인 어머니의 경우가 건청인 어머니의 경우보다 자녀의 청각장애를 수

용하는데 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각장애인 어머니와 건청인 어머니의 의사소통 방식의 선택에 차이가 있었

다.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건청어머니의 가정은 청각장애 자녀 출생 초기에는 청각장애

를 병리학적인 접근을 시도해서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음성언어를 1차 언어로 선

택했다. 음성언어의 습득은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결국 자녀들은 청각장애인 학교에 

다니면서 ‘물 만난 고기’처럼 수화를 습득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청각장애인 어머니

의 가정에서는 의사소통과 관련한 갈등상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셋째, 어머니 중심의 양육태도에서 청각장애 자녀중심의 민주적인 양육태도로 전환

되었다. 청각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경험들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다. 건청인 어머니에

게나 청각장애인 어머니에게나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하다. 청각장애 자녀를 양

육하면서 언어훈련, 청각장애 학교 입학, 기숙사, 탁구, 전학 등의 문제를 결정할 때 

어머니가 최종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러나 막상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하는 자

녀의 시점에서는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결정이 된다거나 또는 정보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변동될 때는 청각장애 자녀들에게 적잖은 손해가 될 수도 

있다. 

분석결과의 전체적인 흐름인 핵심범주를 살펴보면 ‘① 수난이대, ② 어머니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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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③ 갈등조정, ④ 자녀중심의 맞춤형 양육’으로 나타났다. 두 자녀가 청각장애라

는 어려움을 극복해보려고 어머니 중심의 양육을 시도해보지만 결국은 청각장애 자녀

중심의 맞춤형 양육으로 변화되었다. 그 결과 자녀들을 민주적인 양육방법으로 자녀들

이 원하는 것을 선택(탁구, ## 등)하고, 그에 따른 전학을 수차례 반복하는 모습이 나

타났다. 청각장애 자녀들이 자아실현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어머니들의 행복

감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임선아(2014: 85-87)의 연구에서 비민주적 

양육방식은 학교적응력과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민주적 양육방식은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같았다. 또한 청각장애는 다른 장애와 달리 언어가 달

라서 의사소통 방법에 어려움을 느끼고, 부모로서 역할에 대해 주도적이거나 적극적인 

모습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Marschark, 1993: 23-24)는 결과와도 일맥상통

한다.

넷째, 청각장애 자녀를 둔 청각장애인 어머니와 건청인 어머니는 양육에 대한 부담

이 청각장애 학교 기숙사를 통해 해소되는 측면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청각장애인 어

머니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그

런데 자녀들을 기숙형 농아학교에 입학시키고 나서 양육스트레스가 급감했으며, 쉼과 

여유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건청인 어머니는 남편의 사업부도로 인한 빚 독촉, 직장

생활 등으로 지쳐 있다가 자녀들을 청각장애학교 기숙사로 보내면서 스트레스에서 벗

어났고, 승진시험 준비를 위해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다. 그리고 건청인 어머니의 경

우 출석하던 교회의 신앙적인 지지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했다. 최성규(1999: 

121-123)는 청각장애 학생에게 있어 청각장애학교 기숙사와 학교선배를 소수민족의 

영토와 어머니 역할로 보는 독특한 시각을 강조했는데, 청각장애 자녀가 청각장애 문

화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전수받는 중요한 산실이라고 했다. 의사소통 방식이 같았던 

청각장애인 어머니는 가정에서도 같은 문화를 갖고 있었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건청인 어머니의 경우는 청각장애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6개월 정도 지

난 아들의 모습을 “물 만난 고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달라진 모습을 경험했다. 

보울비(1982: 354-355)는 어린 시절 양육 받은 경험에 따라 성인이 되어 자녀를 양

육할 때 영향이 있다고 했는데, 건청인 어머니는 자녀들을 청각장애인 학교에 보내면

서 구화가 아닌 수화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서 대화가 어려웠지만 매우 적극적인 양

육태도를 보이고 있고, 청각장애인과 통합된 형태의 교회로 출석하여 수화를 배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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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자녀들과의 의사소통문제에도 적극적이다. 연구 참여자인 청각장애인 어머니와 건

청인 어머니는 서로 너무나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청각장애 자녀를 양육

한다는 공통조건을 기준으로 심층면담을 거쳐 근거이론의 지속적 비교방법으로 분석

한 결과는 놀라웠다. 애초에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건청인 어머니와 청각장애인 어

머니 사이에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철저한 괄호 

치기 끝에 나온 결과는 조금씩 다른 요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상당히 많은 공

통분모가 존재했다.

본 연구를 통해 초기대처와 의사소통, 양육방식의 선택을 두고 고민하는 청각장애 

자녀를 둔 부모와 청각장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미력하나마 구체적인 참고자

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청각장애인 어머니의 가정

에서는 가족 간의 의사소통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반면 건청인 어머니의 가

정에서는 청각장애 발생 초기 수화를 언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음성언어를 가르치면

서 갈등요소가 발생한 부분이다. 결국 자녀들이 농아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이중 

언어교육(Bilingual approach)이 가능해지고 오히려 수화를 언어로 받아들이면서 갈등

이 해소되고 행복 찾기에 성공하는 부분은 최근 무분별하게 인공 와우 수술을 선택하

려는 부모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 진행되어 청각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건청인 어머니와 청각장애인 어머니에 대해 같은 시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

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매우 독특한 연구사례이다. 선행연구 된 대상자 

대부분은 청각장애 자녀를 둔 부모 또는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인 자녀(CODA: 

Children Of Deaf Adults)였다. 청각장애 특성상 연구자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청각장애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선택표집에 의한 연구대상자가 ‘청각장애 자녀를 둔 청각장애

인 어머니와 건청인 어머니’ 각 한 명뿐이고, 연구대상자의 양육환경과 청각장애 자녀

의 성별이 달라서 양육경험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소통방식의 

차이 외에 가정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절대비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또한 이 연구

를 위해 소요된 연구기간이 충분치 못해서 인터뷰를 통해 확보된 자료가 충분한 내용

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며 연구대상자의 답변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된 한계점이 있다.

청각장애 아동 출현 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후속연구, 지원체계와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이 제언을 한다. 첫째,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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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와 체계적인 면담을 통해 깊이 있는 내용을 포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

째, 청각장애 판정을 처음 받았을 때, 어머니와 가족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안정을 

취하고, 청각장애를 병리학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자녀중심의 의사소통 방식(이

중 언어)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담과 안내가 있어야 한다. 현재는 심리상담 등의 바우처 

제도가 장애인 당사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지만 청각장애아 출생 시, 어머니와 가족의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선행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청각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어

머니의 경우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거나 해소할 수 있도록 긴급 상황 또는 필요시 청각

장애 학교의 기숙사(돌봄)를 활용하여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기숙사를 신청할 수 있도

록 운영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기관의 주간보호 바우처 방식을 활용하여 

청각장애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식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드러난 것처럼 청각장애 자녀양육부담의 상당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어머니

의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청각장애 자

녀양육은 맞춤형 지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청각장애의 시기와 정도에 따라 청각

장애 개개인의 습득능력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청각장애인 학습 지

원센터가 설치되었는데, 정보사각지대에 있는 청각장애 대상아동에 개별맞춤형 교육과 

학습지원, 그리고 대체자료 등을 제공한다. 향후 청각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자녀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청각장애인 학습 지원센터의 결과물에 주목하여 맞춤형 지원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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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Nurturing Experience of 

Hearing-impaired Mother and Hearing Mother 

Who Both Have Hearing-impaired Child

Sang-Geun Mo (Chongshin University)

This study is about the nurturing experience of hearing-impaired 
mother and hearing mother who both have hearing-impaired child. They 
have gone through the process of qualitative research with the depth 
interviews by way of filming and transcribing by documentary recording.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First, how is the nurturing experience of a mother for hearing impaired 

child?
Second, how is the nurturing experience of the two mothers who have 

the different communication methods?
With the 340 significant units, the 107 subcategories and the 9 

categories, the 4 core categories which penetrate the entire contents were 
identified.

First, hearing impaired mother spent shorter time to accept her child’s 
hearing impairment than hearing mother.

Second,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selection of communication 
method between hearing impaired mother and hearing mother.

Third, the mother-centered nurturing attitude converted to hearing 
impaired child-centered democratic nurturing attitude.

Fourth, through the hearing impaired school dormitory, the solution for 
the burden of nurturing both the hearing-impaired mother and hearing 
mother who has hearing impaired child was identically shown.

Although the study period and confirmed date about the nurturing 
experiences of the two mothers is limited because of the difficulties of 
hearing impairment peculiarities in communication with researcher, it is 
very rare to proceed a study about hearing impaired mother as a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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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for the expansion of the range of 
research subjects and as a fundamental data for the positive treatment of 
the hearing impaired child’s appearance.

Key Words: nurturing experience, hearing-impaired, communication, hearing- 
impaired mother


